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제 권 제 호 통권 호2005 28 4 ( 101 ) pp. 237~269.

硏究論文

번역본의 출현과 그 어문학적 의의類書
국문본 의 자료적 가치- -彙言  

양 승 민
*

1)

서론Ⅰ

에 대한 예비적 검토大東彙纂Ⅱ   

국문본 에 대하여彙言Ⅲ   

결론 국문본 휘언 의 가치와 의의Ⅳ   

서론I.

조선시대에 수많은 및 한자어휘집들이 출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類書

다 일부 유명 유서만 해도 攷事撮要 攷事新書 大東韻府群玉 芝峰類說        

類苑叢寶 新編彙語 萬家叢玉 經史集說 星湖僿說 星湖僿說類選            

등을 들 수 있다物名考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는 서적이 대거 증가하고 문물의 복잡한 발달과 함께 지식기반이 팽창함에類書

따라 등장한 일종의 지식정보 콘텐츠로 무엇보다도 검색기능을 중시한 전통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문학 전공

국내에서 유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세기 이후로 특히 조선 후기에 대거 출현함으로

써 현전 유서만 해도 백 수십 종을 헤아린다 그 전모가 드러나려면 목록 작성 해제 집필 이본

현황 파악 및 교감 각 유서 간의 관계 및 교섭 양상 파악 등 실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유서의 전반적 현황을 다룬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것들이 참조된다 김윤식 에 대한 서類書｢

지적 고찰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장권열 우리나라의 고농서 백과사전류를 중｣   ｢

심으로 농업연구소보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심경호 조선후기 한자어휘분류｣   ｢

집 에 관하여 정양완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환 한국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   ｢

유서의 종합적 연구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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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양 백과사전의 기원을 유서에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서는工具書

특히 역사가 장구하고 문물이 발달한 중국에서 일찍부터 성행하였지만 국내에서

도 조선 후기로 들어서는 그러한 책들이 본격적으로 편찬되어 단 한 책 분량으로

부터 수십 책의 거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중국

이상으로 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물까지 널리 섭렵해야 하는文

조선조 국내의 문화환경 속에서 응당 그러한 유서들이 널리 유행했을 터이다

그렇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국내 편찬 유서들 가운데 이란 것이大東彙纂  

우뚝 서 있다 대동휘찬 은 세기 연간에 편찬되어 이후 다양한 의 필英祖 書名  

사본으로 매우 널리 유통된 유서로 현전 이본만 해도 수십 종을 헤아린다 그 때

문인지 흥미롭게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한글번역본이 전한다 이라는 제목彙言

의 이 국문본은 일단 유서 번역본이란 점에서 아주 희귀한 자료이다 유서는 대개

와 사촌지간인 경우가 많은데 조야첨재 조야회통 조야기문 국野史叢書        

조고사 정사기람 원전은 중국본 등과 같은 책들은 국문번역본이 나왔지만 공   

구서들은 사정이 달랐다 그럼에도 휘언 에 대해 아직 간략한 해제조차 작성된  

일이 없기에 이 글에서 이 국문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국문본 휘언 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문본에 대한 검토가 필히 선행되어  

야 한다 기실 한문본은 여러 의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異稱

몇 이본들에 대한 각각의 해제가 집필된 일이 있긴 하나 그들 이본군의 전체 현

황 및 상호 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 편자마저도 잘못 밝혀져

있으며 국문본이 한문본 대동휘찬 이본군 가운데 하나를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드러나지 못했다 이에 우선은 필요한 선에서 한문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

록 하겠다 참고로 이하 이라는 이름은 특정 이본의 제목이기도 하지大東彙纂

만 전체 이본군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대표서명이기도 함을 미리 밝혀 둔다

에 대한 예비적 검토II. 大東彙纂  

이본 현황 및 구성 체재1.

대동휘찬 은 다양한 이본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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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大東彙纂 彙言 東圃彙言 國朝彙言 朝野彙言 東錄

등 종의 서명으로 국내에만도 최소한 종 이상의 이본이 현전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의 이본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회도서관 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에도 종의 이본이 전한다 또한 국韓國古書綜合目錄  

내 개인소장본도 몇 종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서명
이본

번호
권책 수 판 형태 소장처 청구기호 주기사항

大東彙纂
권 책 한문필사본 장서각 완질

권 책 上同 규장각 奎 완질

彙言

책 상동 장서각 귀 완질

책 상동 국립중앙박물관 휘 완질

책 상동 고려대 육당문고 육당 零本

책 상동 고려대 육당문고 육당 抄本

책 상동 고려대 대학원 抄本

책 상동 고려대 신암문고 신암 零本

권 책 국문필사본 국회도서관 貴 ᄒ 選譯本

東圃彙言

책 한문필사본 규장각 想白古 零本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책 상동 한국은행 없음 완질

책 상동 국립중앙도서관 古 抄本

國朝彙言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권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책 상동 규장각 想白古 抄本

권 책 상동 고려대 육당문고 육당 완질

책 상동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완질

책 상동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零本

책 상동 고려대 신암문고 신암 零本

책 상동 고려대 신암문고 신암 零本

책 상동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零本

책 상동 국립중앙도서관 古 抄本

권 책 상동 성균관대 완질

권 책 상동 이화여대 고서 국 완질

朝野彙言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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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휘찬 이본군은 이렇듯 종이나 되는 서명이 출현하였지만 기실 저들은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은 책이다 일단 이같은 이본의 분포 현황만을 보더라도 대 

동휘찬 은 매우 널리 유통된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전 이본들의 서명과類書 

종류 만으로 보아서는 조선조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혔다 해도 과언이 아數 類聚書

니다 다만 국내의 유명 상당수가 이 나온 것과 달리 이 책은 모두 필사類書 刊本

본으로만 전한다 이 없다보니 저렇듯 다양한 이본들이 출현했을 터이다印本

위의 이본들은 물론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고 있지만 완질 형태의 이본 가운데

에서도 가장 인 것을 택해 그 표본적 체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선善本

본에 속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장서각 소장 책본이본 으로大東彙纂

일단 이 이본은 개 부문 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책본의 각 부문별 항목

명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君道門 聖孝友愛附 后妃 廢妃 後宮 嚴宮 儲嗣 敦親 宗室儀賓 戚里 闈

治道 勤政 經筵 寬仁 紀綱 儉德 斥玩好玩物 敦敎化 鎭人心 軫民隱

愼賞罰 惜名器 待前朝 崇儒 養士氣 斥左道 褒節義 禮臣工 待三司 優老

이상 항符瑞 災異 遇災修省 悔悟 宮房 內司 國史 靖難

臣道門 勳臣 權勢 權奸 士禍 黨禍 宦寺 臣分 君臣際遇 去就 忠義 氣

이상 항節 節義 居官 善處事 宦途 致仕怡退附

이본 는 이본 을 저본으로 년에 전사한 이다後寫本

이본 는 필자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이동환 선생이 집필한 이본 에 대한 해제에

따르면 완질본이다 귀중도서해제 휘언 국학자료 장서각 장서각 홈페이지｢ ｣   

의 휘언 해제 참조  

이본 는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다 다만 해제에 따르면 완질 형태의 이본이다 한국은행고 

서해제 한국은행 참조 이하 이 한국은행본에 대한 정보는 이 해제에 의거한 것이다 

표제가 로 되어 있으나 으로 보아 여기에 귀속시킨다 책 속에는 나圃彙 東圃彙言 卷首題 卷末題

등 다른 서명이 없다

이본 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다만 권책수로 보아 완질 형태로 추정된다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라고 되어 있다臣道

東錄

책 상동 규장각 古 완질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책 상동 규장각 奎 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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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門 禍福 炎凉 請託 處變 嫌路 復讐 文章 書翰 文集 碑誌 雜術 靈 

異 報應 雜考 孝友 學問 制行 德量 膽量定力附 識慮先見附 鑑識 淸

儉 奢侈 辭受 高士 豪放 聰明 夙成 儀容 謙退 愼默 氏族 家法 朋友

이상 항風習

吏部門 銓法 官制 用人 抑躁競 大臣 廟堂 講官 啓沃 臺閣 諫諍 論劾 

이상 항宮僚 輔導 文任 湖堂 方伯 守令 吏胥

戶部門 疆域 田政 堤堰 民賦 漕運 良役 貨幣 場市 祿俸 恤經費 賑

이상 항恤 貨賂

禮部門 廟社 陵寢 祭享 音樂 追崇 國恤 喪制 國婚 文廟 太學 書院 科 

擧 考官 諡法 私家禮制 典禮故事 朝體 朝儀故事 盛際故事 事大 詔使

이상 항相附 使价 交隣 譯舌儐

兵部門 將帥 兵制 鍊武詰戎 征討 修攘 邊備 邊禁 烽燧 軍器 城池粮餉 

이상 항馬政 驛路 戰船 武科

이상 항刑部門 法禁 刑獄 恩法屈伸 竄謫 籍沒 離婚 降號革邑 伸寃枉 

이상 항工部門 制作故事 建置故事沿革附 營建 第宅 服飾 器用 津船 

이렇듯 대동휘찬 은 일단 크게 을 세운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여러 작은門目  

항목들을 귀속시키는 의 전통적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분류체類書

재는 이미 중국의 와 에서 선보인 것으로 이후 국내에서玉海 事文類聚 金搢    

의 권 책를 비롯해 책新編彙語 新補彙語 文字類輯 萬家叢      ‚  

권 책玉 권 책 등 각종 들에서 종종 따랐던 방식이經史集說 類書  다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臣道 君臣際遇 去就 忠義 氣節 節義 居

官 善處事 宦途 致仕恬退附 勳臣 權勢 權奸 士禍 黨禍 宦寺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學問 孝友 制行 德量 膽量定力附 識慮

先見附 鑑識 淸儉 奢侈 辭受 高士 豪放 聰明 夙成 儀容 謙退 愼 氏族 家法 朋友 風黙

習 禍福 炎凉 請託 處變 嫌路 復讐 文章 書翰 文集 碑誌 雜術 靈異 報應 雜考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이 이 없다 단 이본 에는 보인다堤堰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이 이 없다 단 이본 와 에는 보인다考官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廟社 陵寢 祭享 音樂 追崇 國恤 喪制

國婚 典禮故事 朝體 朝儀故事 盛際故事 事大 詔使 相附 使价 交隣 譯舌 文廟 太學 書儐

院 科擧 諡法 私家禮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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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 부문 개 항목 속에 분류 기술된 각 칙의 기사들은 최소한 종

이상의 기존 문헌들에서 간추린 것들이다 대다수 이본들의 에는 종의卷首

이 제시돼 있고引用書目 본문의 매 칙마다 끝에 출전을 밝혀 놓았는데 각

칙에 적힌 출전이 앞의 인용서목 에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로 미루어

대동휘찬 이 편찬되는 데에는 종의 인용서목 보다 훨씬 더 여러 종의 문헌  

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된 문헌들은 대략 야사史書 野乘 類書

필기 야담 잡록 잡기 패설 일기 언행록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들로 실제로

대동휘찬 에 집성된 기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을 광범위하事蹟ᆞ ᆞ ᆞ  

게 담고 있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술 경향을 잘 보여주는 지봉유설 이 그러하  

듯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잡학적 관심이 가득 담긴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유명한 의 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新編彙語 門目 乾道門 坤道門 萬物門 人倫門 儒道  

門 君道門 臣道門 天官門 地官門 春官門 四禮門 夏官門 秋官門 冬官門 百用門 人事門 服

食門

단 이본 장서각 소장 책본에는 오히려 이 인용서목이 없다 다른 이본들의 에 적힌卷首

인용서목 은 다음과 같다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翁稗說 龍飛御天歌 太平閑話 筆苑櫟

雜記 齋叢話 彛尊錄 石潭日記 聽天雜錄 圃樵雜說 懲毖錄 雲巖雜錄 淸江小說 梧陰雜說 月慵

汀漫錄 甲辰漫錄 聞韶漫錄 靑坡劇談 秋江冷話 陰崖雜記 龍泉談寂記 思齋 言 稗官雜記摭 謏

聞 錄 退溪言行錄 破閑雜記 眉巖日記 東閣雜記 松窩雜記 笞川雜記 寄齋雜記 象村野言 五瑣

山說林 丁戊錄 白沙北遷錄 晩雲日錄 識小錄 於于野談 月窓夜話 芝峯類說 延平日記 柳川箚

記 樂全堂漫錄 再造藩邦志 畸翁漫錄 竹窓閑話 荷潭破寂錄 南溪記聞 崇孝錄 日月錄 靑野漫

輯 艮齋漫錄 公私見聞 因繼錄 閑居漫錄 感異編 後自警篇 溪記聞 癸甲錄 隱峯野史 建州聞涪

見錄 長貧胡撰 己卯錄 海東名臣錄 冶谷三官記 閑溪漫錄 眉 記言 國朝典謨 海東樂府 東儒叟

師友錄 前言往行錄 鵝城雜說 菊堂俳語 雪壑諛聞 晴 軟談 逸事記聞 續玉露 鯖錄 朝野記牕 鯸

聞 國朝記事 紫海筆談 亂乘 續雜錄 歷代摠要 歷代摠目 歷代摠錄 瀋陽日記 戊寅記聞 壬辰雜

事 蘇齋日記 海平家傳 安氏追錄 辛永禧師友錄 白沙手錄 己丑記事 松江時政錄 喉院便覽 隨

錄 野言別集 國朝謀烈 說 亂離日記 大東韻玉 壬癸行朝錄 南官錄 景賢錄 丙辰丁巳錄 玄湖瑣

이들 인용서목은 대다수 이본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애당초 편자가 정리瓊談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사본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이 인용서목이 없는 이본 은 다름 아닌 원본 계열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

서 살피겠지만 이본 은 유일하게 저자의 가 실려 있는 이본이어서 원본 계열에 가장 가自序

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동환 선생의 이본 에 대한 해제에 따르면 인용서목 종을 포함해 대략 여종의 문

헌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귀중도서해제 휘언 앞의 책 참조 필자는 아직 각 칙마다 밝혀져 있｢ ｣

는 인용서목들을 일일이 세보지 못했는데 대동휘찬 편찬에 활용된 문헌들을 다 조사해 정확한  

총 서목을 작성하는 등의 일도 필요한 과제이다



번역본의 출현과 그 어문학적 의의類書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각 이본들의 서명이 말해주듯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적

위주로 집록돼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간혹 중국의 기사나 고려시대의 것들도

확인되나 이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각 항목별 매 칙들은 더러 바뀐 곳

도 있긴 하지만 대개 왕조순이나 연대순으로 배열돼 있다 각 항목별 기사 수는

적게는 칙 미만에서 많게는 내지 칙 이상으로 일정치 않다 그리고 하한선

은 이다肅宗朝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유명 인물들의 언행에 얽힌 일화가 유달리 많이 수록돼

있어 로서의 성향도 다분히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찾野史叢書

아보기 기능을 중시하는 가운데 토막 기사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형태의工具書

책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야사총서와는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형식적 체재뿐만 아

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왕조별 정치사 또는 중심으로 서술되는 야사총서와는正史

상당히 다르다 여타 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중시한 채 편찬된 것임은類書 史料的

말할 나위가 없지만 본연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類書

그런데 현전 이본들 간에는 편차가 심하다 이나 들은 논외로 하고 우零本 抄本

선 완질의 모양새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완질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및部門

항목의 배열 순서 또한 일정치 않다 예를 들어 규장각 소장 동포휘언 책본  

이본 의 경우 전체가 누락돼 있으며 한국은행 소장 동포휘언 이工部門   

본 에도 이 통째로 빠져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 조야휘언 책본이戶部門   

본 은 이 없는 데다 다른 부문 매 항목 내에도 빠진 기사들이 많으며臣道門

성균관대본 국조휘언 이본 에도 과 이 없는 상태다 그런가臣道門 工部門  

하면 고려대 소장 국조휘언 권 책본이본 은 매 항목 내의 각 칙들이  

종종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의 경우 제 권 첫 면에 각 항목 이름들工部門

은 다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와 에 속하는 기사들만制作故事 建置故事沿革附

있고 에 해당하는 각 칙들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營建 第宅 服飾 器用 津船

이 이본에는 이 보다 앞서 수록돼 있다 한편 고려대 소장 국조휘人事門 臣道門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 과 조선 후기 의 전통 진단학보 진단학회名物考證學｢   ｣   

단 조에서 영조조의 기사 하나가 확인된다臣道門 勳臣 今上戊申 策奮功臣吳命恒等十五人 以｢ ｣ ｢

출전 없음 이는 이인좌의 난 관련 기사로 여기서討平李 佐朴弼顯等功也 戊申亂 今上戊申獜 ｣

은 영조 년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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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책본이본 은 를 뒤섞어 전사한 이본으로 가 적음에도 불구하行草 冊數 

고 일단 완질의 형태를 띠고는 있다 단지 책에 그치는 이유는 매 면의 가字體

작고 가 많기 때문으로 특별히 어떤 이 통째로 누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行數 部門

나 각 항목별로 빠진 기사들이 매우 많아 기실 권책수만 완질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상당히 에 속하는 장서각 소장 책본이본 마저도 각 항목 중간善本

중간에 누락된 칙들이 종종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과 의 순서 항목의 수 등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門目 項目

정리한 바와 같이 가장 선본에 속하는 장서각 소장 책본이본 의 경우 총

으로 편성된 가운데 이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門 項 人事門 人事門

이 마지막에 위치한 이본이 더 많으며 각 부문 내에서의 항목 순서 또한 앞서 각

주에서 밝힌 것처럼 서로 다르게 배열돼 있다 또한 에 속해 있는 과戶部門 堤堰

아래 의 경우 대다수 이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과禮部門 考官 堤堰 考

이라는 항목은 장서각 소장 책본 이외에는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 책본官   

이본 과 한국은행본 동포휘언 이본 에만 보인다  의 순서가門目

로 편재돼 있고 문 항君道 臣道 吏部 戶部 禮部 兵部 刑部 工部 人事｢ ｣

으로 구성된 이본들이 제일 많이 나타난 셈이다

대동휘찬 이 세간에 썩 널리 유통되는 가운데 여러 이본을 거느린 점을 고려  

할 때 상호 편차가 심한 이본들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일 터다 문제는 일단

을 가려내는 일이다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당장 현전 이본들을 일일이 대조善本

해 온전한 내용을 별도로 재구해 내기는 힘들더라도 우선은 국문본 휘언 이본  

에 뽑힌 각 칙들을 저본과 모두 대조해보기 위해서라도 을 골라낼漢文 善本

필요가 있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국문본의 경우 분류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한

문본 전반의 각 처에서 선별하여 번역한 이본으로 한문본 전체를 일일이 뒤적이

며 그들 국문본 각 칙의 저본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어느 한 종의

한문본만을 갖고는 아예 찾을 수 없는 기사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교적

단 한국은행본은 이 통째로 빠진 이본이어서 은 아예 확인 불가능하고 의戶部門 堤堰 禮部門

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 책본에 과 이 있어考官 堤堰 考官  

대동휘찬 책본과 동일 계열의 이본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국조휘언 책본은 대동     

휘찬 책본과 달리 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행본에도 이 마지막에 수록人事門 人事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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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국문번역본과 대조하기에 좋은 이본으로는 장서각 소

장 책본 대동휘찬 이본 을 비롯해 장서각 소장 휘언 책본이본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 책본 이본 규장각 소장 종의 책본  

동록 이본 등을 들 수 있다  국문본에 수록된 각 칙의 기

사들은 이들 이본을 통해 대부분 확인 대조해 볼 수 있다

덧붙여 국문본과의 대조를 위해 제일 먼저 잡을 만한 이본은 그래도 으最善本

로 꼽히는 대동휘찬 이라는 제명의 장서각 소장 책본이다 이 책본은 매 칙

의 를 올려쓰기내어쓰기 형태로 필사한 데다 매우 정성스럽게 엮은首字 淨寫本

이란 점에서 일단 검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실 책이라는 책 수는 각 책권

의 가 다른 이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 따른 수치여서 별 의미는 없다 그張數

래도 이 이본은 가장 많은 칙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실 국문본

에 뽑힌 대다수 한문 원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책본도 완전한 이

본은 아니다 예컨대 정도로 꼽히는 장서각본 휘언 책 이본 과次善本   

대략 대조해본 결과 되려 책본에 누락된 기사들이 간혹 나타난다 더욱이 국

문본에 수록된 모든 칙의 한문 원전을 책본에서 다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본들을 참조해야 한다

문제2. 編者

대동휘찬 이본군에 대한 기왕의 해제들을 살펴보면 그 편자가 누구인지 불분  

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서각본 휘언 이본 에 대한 해제에서는 편자 미상  

이라고 했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 휘언조에는 이라고 밝혀져 있다 또金始炯  

한 같은 사전 동포휘언조에는 이라고 밝혀 놓았고 국조휘언조에서는 편金時敏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본 휘언 책 이본 도 선본일 것으로 추정  

된다

국문본 휘언 에 뽑힌 기사는 총 칙인데 이 가운데 개에 대한 한문 원문은 여러 이본들을  

뒤져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어느 것인지 뒤의 국문본을 살피는 자리에서 밝히겠다 뒤의 도

표 참조

이로 미루어 책본은 비록 유일하게 편자의 가 실려 있다 해도 내용상 원본 그대로는 아닌自序

것이 확실하다 단지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한 계열의 이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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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상이라고 했으며 조야휘언조에는 으로 밝혀져 있다 그런가 하면金時敏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에 수록된 동포휘언 국조휘언 조야휘언 동록 등          

에 대한 각각의 해제에서는 그 편자를 김시민으로 밝히거나 미상으로 처리해 놓았

다 한국은행고서해제 에도 동포휘언 한국은행본의 찬자가 김시민으로 기술돼    

있다 물론 각종 고서목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여러 이본들 가운데 고려대본 휘언 이본 의 경우 그 첫 면 하단에 金始  

이라고 적혀 있는데 휘언 에 대한 해제에서 그 편자를 김시형이라고 기술炯 輯   

하기도 한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결과로 보인다 종종 편자 미상으로 처리했던 이유

는 대동휘찬 이본군 대다수에는 그 편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편 편자를 김시민 으로 밝혀 놓은 해제가 가장 많은데 이는 그의 호

가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東圃 또한 동포휘언 을 동포 김시민의 저술로  

간주하는 가운데 다른 서명으로 되어 있는 이본들이 그것과 임이 확인되異名同書

자 마찬가지로 그 편자를 김시민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시형과 김시민은 대동휘찬 이본군의 편자가 아니다 가장 유력한 사  

람으로는 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이라는 제목의 장서각廣陵居士 南泰良 大東彙纂

소장 책본이본 을 통해 알 수 있다 책본에는 그 에 편자의卷首 自序

가 실려 있는데 이 종래의 국내조선조 및 들의 서책을廣陵居士 南泰良 史書 諸家

가려 뽑아 애당초 이라는 제목으로 건륭 년 영조 에 이 책大東彙纂

을 완성했음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서는 대동휘찬 이본군의 원 편자는 일단  

남태량임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책본 대동휘찬 이 그 다양한 가운異名同書

안동 김씨 의 문인 현재 이 전하며 여기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으나金昌協 金昌翕 東圃集ᆞ    

동포휘언 관련 기록은 없다 사실 이라는 서명은 의 라는 호와는 무관하東圃彙言 金時敏 東圃 

다 여기서의 는 를 뜻하는 글자로 는 동국의조선의 야사라는 일반명사로서의圃 野 東圃

뜻을 나타낸다 이나 과 같은 서명들과도 뜻이 상통한다朝野彙言 國朝彙言

大東彙纂自序 檀君握三印而創國家 箕師設八敎而敎國人 上下數千載之間 間或有世道之治亂 人｢ ｣

物之臧否 而典章無據 姓名無聞 蓋史家之不述而然也 史者記事也 故國必有史 家亦有史 史烏乎

無 無則與無國無家同 後之人安能徵世道之治亂 人物之臧否 爲百世之龜鑑者乎 惟我太祖 以神ᆞ

聖文武之姿 創業垂統 典章文物禮樂刑政 粲然俱備 歟休哉 三皇可四 五帝可六 列聖以之而承猗

繼 良臣以之而遵守 今四百餘年 邦 靈長 賢材輩出 國史記之 野史錄之 君臣間良法美規 人迄 籙

事上嘉言善行 與夫六曹之條例 無不蒐羅而括搜之 可以觀治成制定化行俗美者矣 余因病閉戶數月

遂採史氏之所述 諸子之所撰 分類成編 名曰大東彙纂 其於勸善懲惡 庶可有補 而若其史之有闕

文 則以俟後之君子焉 乾隆三十九年甲午八月上浣 廣陵居士南泰良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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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그들 이본군의 편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셈이다

과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는 영조조의 문신 숙廣陵居士 南泰良 南泰良

종 영조 이 있다 국조방목 에 따르면 그는 관향이 이고 가宜寧 字  

으로 는 는 이다 부윤과 한성부윤 등을 지낸幼能 父 南悌明 生父 南孝明 廣州 南泰

의 아우이기도 하다 영조 년 증광시 출신으로 승정溫 丙科  

원일기 와 영조실록 을 통해 남태량의 을 살펴보면 정언 지평官歷 假注書 居   

수찬 교리 헌납 장령 사간 안동부사 응교 호남어사 호서안핵사 대사山察訪

간 승지 대사성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도승지 좌윤 이조참판 평안經筵同知事

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영조 년부터 년까지 서장관으로 청나라 연경에

다녀왔으며 동왕 년에도 로 연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아가 승정원일기副使   

에 따르면 그는 에서 했다고 했다廣州 卒 영조실록 에는 그의 가 실려 있卒記  

는데 작고할 당시 도성 밖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은 경기도廣陵

의 별명으로 그는 에 살면서 호를 라 했을 법하다廣州 廣州 廣陵居士

다만 남태온의 아우인 이 남태량이 책본 에 적힌自序 廣陵居士 南泰良

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자서 를 쓴 가 건륭年紀

년 즉 영조 년 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남태량은 영조 년甲午

승정원일기 영조 년 월 일조 중략三月十四日未時 上御崇文堂 益炡禮曹判書 李益炡  

필자曰 聞宰臣南泰良卒逝云矣 上驚聽曰 死於何地耶 今番入來耶 益炡曰 未果入來矣 承

원전世孫薨逝之報 驚心痛悼 連日行素之際 食海衣猝然關格 死於廣州地云矣 上曰 可惜矣

제 책 탈초영인본 제 책

영조실록 년 월 일조 전 참판 남태량 이 졸 하였다 하교하기를 재신南泰良 卒 宰臣  

남태량은 굳은 지조로 마음을 가져 한번 일을 당한 뒤로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이번에는 틀림

없이 도성에 들어오려니 했는데 이미 작고하였다니 아픈 마음을 어디에 비하랴 규례에 따라 치

부 한 이외에 본군으로 하여금 상수 와 제수 를 특별히 돌보아 주게 하라 하였致賻 喪需 祭需

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제 집  

이 한 의 행장을 보면 남태온의 부인인 전주이씨의 묘를 광주에 썼任希聖 撰 南泰溫

다가 후에 남태온이 졸서하자 파주 묘소에 안장하면서 합장하였다 임희성찬 外舅嘉善大夫行｢

한국문집총간 쪽 이로 미루어 경기도 는承政院都承旨南公行狀 在澗集 廣州｣     

남태온 남태량 형제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광주에 의령남씨 집성촌이 있다集居地ᆞ

남태량남태온의 아우에 대한 정보는 유명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단 신종우의 인명사

전 이라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의령남씨 콘텐츠에는 그의

호가 로 기입돼 있다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는 미상이다廣陵居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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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년에 사망했으므로 으로 따져도 자서 에 적힌 와는卒年 年紀

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바로 그 이 책본 자서 를 쓴 주인공南泰良

이라고 확정짓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과 남태온의 아우 남태량은廣陵居士 南泰良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몇몇 문헌기록에는 대동휘찬 이본군의 편자가 영조조의 문신 로金始  煒

밝혀져 있다 우선 에 따르면 은 정조의 주도로 이루弘齋全書 群書標記 彙言ᆞ    

어진 권 필사본 편찬에 활용되었던 여러 문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人物考  

그 찬자가 로 밝혀져 있다金始煒 그런가 하면 이긍익 의 연려실기 

술 에는 가운데 하나로 라고 들어 놓았으며野史類 文藝典故 東圃彙言 金始 煒

이덕무 의 청장관전서 에서는 가 지었다 의東圃彙言 金時 國朝 典  煒

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요긴해 를 보충함이 있다章 史家 고 했다 또한 이규경

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에도 청장관전서 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혀 있    

다 이 때 청장관전서 와 오주연문장전산고 의 경우 연려실기술 에 적힌 金      

와는 달리 라고 표기돼 있는데 는 의 로 간주된다始 金時 時 始 誤記煒 煒

는 강릉김씨로 가 이며 의 손자이자金始 以前 字 季文 金得元 金弘煒

의 아들이다 국조방목 에 따르면 영조 년 문과 출신이다 사간원機 庭試  

과 사헌부 을 지낸 바 있고 영조 년 당시 지평으로 있으면서正言 持平 直

으로 한때 유배되었으나 재차 등용되어 이후 동부승지까지 지냈다 문과 출신으言

로는 벼슬길이 순탄치 못했던 사람이다 앞서 고려대본 휘언 이본 에 그 편  

자가 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김시형 은 다름金始炯

아닌 이 김시위의 사촌 형으로 의 손자이자 의 아들이다 역시 문과金得元 金弘柱

출신으로 병조판서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이 김시형이 휘언 편자로 알려지  

府 舊有故相李宜顯所編人物考 取舍失之太簡 體裁亦欠疏 予取柳馨遠之輿地志 金堉之海東祕 觕

名臣錄 宋成明之國朝名臣錄 金始 之彙言 與凡太常所載諡狀之屬 互相參照 補 脫漏 弘齋全煒 苴  

권書 群書標記 御定 人物考 

별집 권燃藜室記述  

권東圃彙言 金時 撰 國朝典章 極其精要 有補史家 靑莊館全書 葉記一 東國史煒   盎

경사편 사적류東圃彙言 金時 撰 國朝典章 極其精要 有補史家 五洲衍文長箋散稿 史籍煒   

總說

김시위와 김시형의 계보는 강릉김씨 서울종친회 에 구축된 인터넷족보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조실록 을 통해 김시위의 정치적 이력을 대략 파악할 수 있으나 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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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 이유는 김시위와 사촌지간으로 인해 어떤 착오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동휘찬 을 편찬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책본 대동휘찬 의    

경우 유일하게 편자의 가 붙어 있는 이본이라고 했다 때문에 비록 원본 그自序

대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가장 가까운 계열의 이본임에는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

다 유독 인용서목 이 없는 이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앞서 밝혔듯 다른

이본들의 에 보이는 그 인용서목 종은 본문의 실제 출전들 가운데 절卷首

반 정도만이 정리된 것이다 그것들은 훗날 과정에서 대략 추기된 것으로 보轉寫

이며 이는 그러한 인용서목 이 없는 책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이본임을 뜻한

다 이에 그 책본에 실린 자서 를 준신한다면 대동휘찬 이본군의 원 저술자  

는 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영조 년 증광시 출신의 그廣陵居士 南泰良 南泰

남태온의 아우과 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뿐이다良 同名異人

필자는 일단 동일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남태량은 에廣州廣陵

거주했음이 분명하기에 책본 자서 에 적힌 광릉거사 남태량을 하필 다른 인

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석연치 않다고 본다 더구나 남태량은 을 지냈을史官

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등과 같은 중앙정부기관에서 두루 관

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즉 그와 같은 경험과 은 특히 자료수집 면에서 대官歷  

동휘찬 과 같은 성격의 책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퍽 유리하게 작용했을 터이다 

물론 그 자서 의 가 어떠한 연유로 년 뒤인 로年紀 卒逝 乾隆三十九年 甲午

적히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아마도 과정에서 와전 또는 추轉寫

기된 것이 아닐까

덧붙여 김시위를 편자로 간주하려면 책본의 자서 가 임이 판명되어야 할僞書

것이다 몇몇 문헌에 김시위가 편자로 기록된 이유는 당시 다양한 이본들이 유통되

는 과정에서 일종의 김시위 전사본이 나돌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이본들

이 유통되는 가운데 편자가 김시위로 와전되어 더 널리 알려진 결과로 추정된다

등 다른 저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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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본 에 대하여III. 彙言  

서지사항1.

대동휘찬 은 년영조 이전에 편찬되었거나 혹은 년영조 에  

완성된 책이다 이 는 이후 한문필사본 이본군의 광범위한 유통과 함께 국문類書

본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앞서 보인 이본 현황 가운데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권

책본이본 이 그것으로 이 국문본은 한문본 각 항목의 기사들을 나름대譯者

로 간추려서 한 이본이다 가 휘언 이며 표지에는 한자로 이라編譯 卷首題 彙言

고 적혀 있다 흘림궁체 필사본으로 매면 항 매항 자 안팎으로 필사돼 있으

며 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달필의 이다 각 칙의 고사를 쉽게 구분淨寫本

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매 칙마다 항을 바꾸어 썼으며 특히 매 칙마다 모양의☼

문양을 정성스럽게 찍어놓은 이다 각 권의 분량은 권지일제 책 장善本

면 권지이제 책 장 면 권지삼제 책 장 면으로 되어 있다 기타

특기 사항으로는 한문본에 설정된 과 항목의 체재를 따르지 않고 단지 권을部門

나누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웠分卷

던 것은 아니고 단지 책의 분량 정도만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

래의 한문본에는 매 칙마다 반드시 출전을 밝혀놓았으나 이 국역본에서는 그것들

을 하나도 들어놓지 않았다

이 국문본은 본문 이외에는 이나 등 어떤 기록도 없다 때문에 번역자序跋 年紀

나 번역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달필의 궁체 정서본

인 데다 매 칙마다 문양 을 찍어 매우 정성스럽게 전사한 이본이란 점에서 궁☼

중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식수준이 높은 사대부 남성에 의해 번역되어 궁중에

서 유통되다가 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단지 추정일 뿐이고 현士家

소장처인 국회도서관으로 입수된 경로 또한 미상이다

그런가 하면 이 국문본은 문양 을 찍어 매 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종종 착☼

오를 일으킨 곳들이 확인된다 어떤 것은 단순히 문양을 빠트리거나 엉뚱한 곳에

찍어놓은 경우이고 어떤 것들은 아예 칙 구분을 잘못해 놓았다 이는 번역 및 필

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한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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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권지일 제 칙 쪽 

효묘됴의 로 시작되는 기사 위에 문양이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 효묘됴의〜

부터 새로운 칙이다〜

권지일 제 칙과 칙 쪽 

이 두 칙은 한문본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 내용상 기실 개의 기사인데 국문본

에서는 그래서 칙을 아예 나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오류라기보다

는 칙 구분이 달라진 경우이다

권지이 제 칙과 칙 쪽 

위의 와 같은 경우이다 

권지이 제 칙 쪽 

외형상 칙과 칙이 하나의 기사처럼 연달아 필사돼 있다 그러나 제 칙을

읽다보면 돌연 다른 내용이 이어진다 쪽 둘째 행의 문쇼젼 됴셕文昭殿 朝夕

샹식 과 모든 공봉 미 부터 별도의 칙제 칙이다 여기서 항을 바꿔上食 供奉

칙을 나누어야 한다

권지이 제 칙과 제 칙 사이 쪽 

권지이 쪽 행의 셜 고 위에 문양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 

찍힌 것이므로 지워야 한다 제 칙 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단락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

권지삼 제 칙 쪽 

쪽 첫 항 중간 부분의 셰종됴의 의금 궁인이 부터 새로운 칙으로 나누어

야 한다 이는 제 칙이 된다 이를 대부 가지셜을 로 시작되는 제 칙의 기 

사에 이어 단락을 나누지 않은 채 연달아 필사해 놓았는데 이는 착오이다 한문본

을 통해 볼 때 귀속되는 항목마저 다르다 제 칙은 에 속하는 것이고 뒤法禁｢ ｣

의 제 칙은 에 분류된다刑獄｢ ｣

국문본의 매 칙 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이다 이하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하 쪽 번호는 국회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파일에 매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 이미지파일은 책

표지가 제 쪽이기 때문에 본문 첫 면은 제 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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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삼 제 칙과 제 칙 쪽 

위의 과 같은 경우이다  

권지삼 제 칙과 제 칙 사이 쪽 

쪽 제 행의 그 다 고 위에 문양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는 제 칙 내 

에서 이어지는 문장이므로 지워야 한다 새로운 칙이 아닌데 단순 실수로 잘못 찍

은 경우이다

한문본 대비 구성 체재 및 방향2. 選譯

대동휘찬 국역본에 뽑힌 기사는 총 칙이다 각 권별 기사 수는 권지일  

칙 권지이 칙 그리고 권지삼에 칙이 실려 있다 한문본과의 대조를 통

해 각 별 수치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칙 칙部門 君道門 臣道門 吏部

칙 칙 칙 칙 칙 칙門 戶部門 禮部門 兵部門 刑部門 工部門 人事

칙 이들 기사 칙에 임의로 번호를 매기는 가운데 한문본과의 대비門 選譯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밖에 각 칙의 배열 순서가 한문본과 다른 것들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는 생략한다

아래의 도표는 편집 형태에 따라 필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편집될 수 있다 국문본 각 권책의

칙 번호수록 순서에 따름 와 쪽 번호의 순서가 착종돼 보일 수 있다

권

차
칙 번호

한문본

대비

항목명

칙

수
쪽 참고

권

차
칙 번호

한문본

대비

항목명

칙

수
쪽 참고

권 聖孝 君道門 권 節義 臣道門

권 后妃 君道門 권 居官 臣道門

권 廢妃 君道門 권 善處事 臣道門

권 後宮 君道門 권 宦途 臣道門

권 嚴宮闈 君道門 권 致仕 臣道門

권 儲嗣 君道門 권 勳臣 臣道門

권 敦親 君道門 권 權勢 臣道門

권 宗室儀賓 君道門 권 權奸 臣道門

권 戚里 君道門 士禍 臣道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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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治道 君道門 黨禍 臣道門

권 勤政 君道門 권 宦寺 臣道門

권 經筵 君道門 銓法 吏部門

권 寬仁 君道門 권 官制 吏部門

권 紀綱 君道門 권 用人 吏部門

권 儉德 君道門 抑躁競 吏部門

斥玩好 君道門 권 大臣 吏部門

敦敎化 君道門 권 廟堂 吏部門

鎭人心 君道門 권 講官 吏部門

軫民隱 君道門 啓沃 吏部門

愼賞罰 君道門 臺閣 吏部門

권 惜名器 君道門 권 諫諍 吏部門

권 待前朝 君道門 권 論劾 吏部門

崇儒 君道門 권 宮僚 吏部門

권 養士氣 君道門 권 輔導 吏部門

권 斥左道 君道門 文任 吏部門

권 褒節義 君道門 권 湖堂 吏部門

권 禮臣工 君道門 권 方伯 吏部門

待三司 君道門 권 守令 吏部門

권 優老 君道門 吏胥 吏部門

권 符瑞 君道門 疆域 戶部門

권 災異 君道門
田政 戶部門

堤堰 戶部門

권 遇災修省 君道門 民賦 戶部門

悔悟 君道門 漕運 戶部門

권 宮房 君道門 良役 戶部門

內司 君道門 貨幣 戶部門

國史 君道門 場市 戶部門

靖難 君道門 권 祿俸 戶部門

臣道 臣道門 권 恤經費 戶部門

권 君臣際遇 臣道門 賑恤 戶部門

去就 臣道門 貨賂 戶部門

권 忠義 臣道門 권 廟社 禮部門

권 氣節 臣道門 권 陵寢 禮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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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祭享 禮部門 制作故事 工部門

音樂 禮部門 권 建置故事 工部門

권 追崇 禮部門 권 營建 工部門

권 國恤 禮部門 권 第宅 工部門

권 喪制 禮部門 권 服飾 工部門

권 國婚 禮部門 器用 工部門

권 典禮故事 禮部門 津船 工部門

朝體 禮部門 學問 人事門

권 朝儀故事 禮部門 권 孝友 人事門

권 盛際故事 禮部門 권 制行 人事門

권 事大 禮部門 德量 人事門

詔使 禮部門 膽量 人事門

권 使价 禮部門 권 識慮 人事門

권 交隣 禮部門 권 鑑識 人事門

譯舌 禮部門 淸儉 人事門

文廟 禮部門 奢侈 人事門

太學 禮部門 辭受 人事門

書院 禮部門 권 高士 人事門

권 科擧 禮部門
豪放 人事門

考官 禮部門

諡法 禮部門 聰明 人事門

권
私家禮制 禮部門 권 夙成 人事門

권

將帥 兵部門 권 儀容 人事門

兵制 兵部門 권 謙退 人事門

鍊武詰戎 兵部門 愼黙 人事門

征討 兵部門 권 氏族 人事門

권 修攘 兵部門 권 家法 人事門

邊備 兵部門 권 朋友 人事門

邊禁 兵部門 권 風習 人事門

烽燧 兵部門 권 禍福 人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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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문본 대동휘찬 은 도합 개 내지 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문본에는 그들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칙의 기사들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 것인지를 한문본과 면밀히 대조해 위와 같이 파악해 보았다

대조 결과 국문본에 수록된 각 기사들은 일부 기사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한

문본에서의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위 도표의 칙 번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한문본의 어느 특정 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개 부문 전반에部門

이 제 칙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 에 귀속시킨다陵寢｢ ｣

이 제 칙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 에 귀속시킨다祭享｢ ｣

이 넷 중 제 칙 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 에 귀속儀容｢ ｣

시킨다

이 둘 중 제 칙 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 에 귀속炎凉｢ ｣

시킨다

국문본 권 쪽에 있는 이 기사의 한문본 원문은 조에 실려 있다 영이 조로부터 뽑혀靈異｢ ｣ ｢ ｣

번역된 나머지 기사들이 권 에 수록된 것과 달리 홀로 권 에 수록돼 있는 셈이다 人事門靈異｢ ｣

에서 된 기사의 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정리한다選譯

이 다섯 중 칙 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단 몇 개 항목의 개 기사에 대한 한문 원문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 도표상의 수치 중

어떤 것은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軍器 兵部門 권 炎凉 人事門

城池粮餉 兵部門 권 請託 人事門

馬政 兵部門 권 處變 人事門

驛路 兵部門 嫌路 人事門

戰船 兵部門 권 復讐 人事門

권 武科 兵部門 文章 人事門

권 法禁 刑部門 권 書翰 人事門

권 刑獄 刑部門 文集 人事門

恩法屈伸 刑部門 권 碑誌 人事門

권 竄謫 刑部門 권 雜術 人事門

권 籍沒 刑部門

권

靈異 人事門
권

권 離婚 刑部門 권 報應 人事門

降號革邑 刑部門 雜考 人事門

권 伸寃枉 刑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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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별한 편이다 즉 한문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곳곳에서 칙

을 골라 거의 그 순서대로 번역했던 것이다 다만 이 국문본의 저본이 된 한문본

은 이 와 에 이어 세 번째에 편재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위치人事門 君道 臣道

한 이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문본의 개 항목 가운데 칙 이상의 기사를 뽑은 항목은 聖孝友愛附 宗

등 개이며 개 항목에서는 칙의 기사도 뽑室儀賓 戚里 禮臣工 優老 勳臣

지 않았다 부분별로 보면 에서 칙이나 되는 기사를 뽑았으며 와君道門 戶部門

에서는 각각 칙과 칙으로 가장 적게 선별했다 칙 이상이 번역된 개兵部門

항목 가운데 조를 제외하면 다 에 속해 있는데 이는 애당초 한문본勳臣 君道門｢ ｣

에 이 상하로 나뉘어 있을 만큼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君道門 동시

에 번역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자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기사들을 위주로 했는가를選譯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문본 대비 하나의 항목에서 대략 여덟 칙 이상을 뽑은

경우와 하나도 뽑지 않은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히 문학적으로 매

우 중시할 만한 점이 엿보인다

우선 국문본에 실린 각 칙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독자가 권계와 교훈을 얻고

동시에 역사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 적합한 왕실과 유명 사대부들의 삶에 얽힌 일

화가 주류를 차지한다 단 한 칙의 기사도 번역하지 않은 항목이 주로 와戶部門

에 몰려 있음도 이같은 번역자의 시각을 엿보는 데 있어서 참조할 만한 점兵部門

이다 따라서 대체로 문학적 독서 취향에 더욱 걸맞게 걸러진 것이 국문본이랄

수 있다 애당초 한문본 대동휘찬 은 내지 로 태어난 책인데 이에類書 百科全書  

비해 국문본은 그러한 일종의 성격을 대폭 소거시킨 셈이다雜史的

로서의 분류 체재를 무시한 점을 상기함은 그래서 중요하다 원본의 분류類聚書

체재는 물론이고 출전까지 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유서 본연의 성격을 사실상 잃

은 것이란 점에서 크나큰 차이를 지닌다 이를테면 국문본은 한문본이 지닌 유서

로의 검색 기능을 배제한 채 다른 용도로의 탈바꿈을 꾀했던 것이다 그 내용면

에서 더욱 의 일화 위주로 재편된 것도 기실 장르적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평君臣

항목도 총 개로 가장 많다 앞서 살핀 한문본의 이본 현황 및 구성 체재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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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실용적 에서 문학으로의 이동이자 역사에서 문학과 역사 양자가 교辭書

섭 변주하는 방향으로 옮아간 것이다ᆞ

덧붙여 지적할 점은 역자가 의도했든 안했든 편찬의 방향이 이같은 이상選譯

이는 이 국문본을 대하는 이후의 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문본에 대한 장르의식이나 독서 태도 즉 그 소통 경향 자체가 로類書

읽는 시각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짐은 물론이고 종종 역사로부터마저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역사와 유서의 혼혈 씨로 태어나 문학적 이야기책으로 자

라난 셈이다

번역 양상과 특징3.

국문본에 뽑힌 매 칙은 기본적으로 혹은 이다 특별히 한문본 소재完譯 全譯

어떤 한 칙의 기사를 역자 임의로 하거나 원문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抄譯

것은 몇몇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원문에 상당히 충실했을 뿐 아니라

번역을 썩 잘한 수준이다

국문본의 번역 양상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의 경향이 유달리 두드러진逐字譯

다는 점이다 축자역이 많다는 것은 곧 직역 위주의 번역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원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건너뛰는가 하면 일부 문장이나 어구를 빠트린 채 번역

한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 이 밖에 역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경우

나 단순 오류들이 약간 수 확인된다 이하 구체적 용례를 들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한문원문을 함께 들고 뜻풀이를 겸한다

의 다양한 예1) 逐字譯

나 양 졔능齊陵❍   의 영양 을 다 티 못 믈 노라 권지일 제榮養  

칙 쪽

이하 한문본 텍스트는 장서각 소장 책본 대동휘찬 과 책본 휘언 을 활용하였다 이하에서    

드는 한문 원문은 이들에서 다 확인 가능하다 이 두 이본은 일 뿐 아니라 매 칙마다 내어쓰善本

기 형태로 전사돼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조선 태조의 인 의 능齊陵 妃 神懿王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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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영양 부모를 영화롭게 잘 모심榮養

원경왕휘 승하 시매 셰종이 상 을 리시고 졈 의 업 샤 일야의 통床❍   苫 

곡 시고 진선進饍 티 아니 시니 좌위 마니  유지 로油紙 … 

모휘母后 구질 시매 내 효험을 엇디못 니 권지일 제 칙疾遘   

쪽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졈 거적苫

구질 질병을 만나다 병이 들다疾遘

영응대군 염 이 셰종의琰❍ 죵 시던 바로 무휼 시미 더옥鐘愛 撫  卹

지극 샤 권지일 제 칙 쪽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죵 여기서의 은 모으다 의 뜻으로 란 사랑을 모으鍾愛 鍾 叢 鍾愛

다 즉 극진히 사랑함을 뜻함

뎡샹공 유셩의 손 졔현이 슉휘공쥬 샹 야 인평위 되니 공이 더옥尙❍   

외신 믈 더 야 일 공쥬 려 닐너 왈 권지일 제 칙 쪽畏愼 鄭   

相公維城之孫齊賢 尙淑徽公主 爲寅平尉 公益加畏愼 嘗謂公主曰 宗室儀賓｢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샹 공주에게 장가들다의 뜻 천자의 딸을 취하는 것을 이라 함尙 尙

영묘❍ 됴의 좌샹 황희 모우母憂 뎡 매丁  내디 아니 고 수월代 

후 긔복 야 다시 니 권지일 제 칙 쪽起復 拜 英廟朝 左相黃  

喜 丁母憂 不出其代 過數月起復 復拜之 禮臣工｢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모우 모친상母憂

뎡 당 하다 만나다丁 當

긔복 에 있는 사람이 탈상하기 전에 다시 벼슬에 나아가는 것起復 喪中

을 이름

과 같음進饍 進膳

여기서의 영묘는 영조가 아니라 을 가리킨다世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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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 뉵월의 대 이뎡당 년못 가온 년화의熙政堂❍   병쳬 쟤 잇거並蔕

익년의 인경왕휘… 샹빈 시고 임슐 의 미뎡 디듕 의上賓 池中   

이 치 잇더니 계 의 명셩왕휘  녜쳑 오시니라 권지일 제 칙禮陟

쪽 甲寅六月 大內熙政堂池中 有蓮花 者 翌年 仁敬王后上賓 壬戌…並蔕

秋 翠微亭池 又有此異 癸亥 明聖王后禮陟 災異｢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병쳬 꽃받침을 겸하다 꽃받침 하나에 꽃이 두 송이並蔕

샹빈 날아올라 하늘의 빈객이 된다는 뜻에서 임금이나 왕후의 죽上賓

음을 이름 과 같은 말賓天

녜쳑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을 이름 와 같은 말禮陟 昇遐

이 듕외 평안 고 대비 친녀로 쳐디中外 主❍     협애 미 업고嫌碍

궁듕의 뎍서嫡庶 싀의 치 업 므로猜疑   쥬개 무 믈 어드主家 

니 권지이 제 칙 쪽 是時 中外又安 主以大妃親女 處地無嫌碍 宮中又

無嫡庶猜疑之端 故主家得無事 宮房｢ ｣

뎡녕부 슝이❍   입됴거가의 근칙 미 과 더니 권지이 제 칙謹飭 

쪽 鄭領府使載嵩 立朝居家 過於謹飭 居官｢ ｣

인조 갑신의❍ 샹위 궐 이 시 졍경 의 가히 복샹 얌相位 闕 正卿 卜相  

니 업 디라 묘당廟堂  이 아경 의 도 믈亞卿   쳥 야 샹

이 허 시니 어시의 부졔 니무李  楘 로 형판의 슈의 고 셔경우首擬

로 버금 얏더니徐景雨  셔공이 슈졈 고 인 야受點  입샹 니라入相

권지이 제 칙 쪽 仁祖甲申 鼎位有缺 正卿之列 無可擬於卜相者 廟堂

請選於亞卿而陞之 上許焉 於是 以副提學李 首擬刑判 以徐景雨副之 徐公受楘

點 因而入相 用人｢ ｣

묘당 여기서는 조정 을 뜻함廟堂 朝廷

도도다 에 대한 대역어陞

한문본에는 이목 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무가 아니라 이목이 맞다 인조조의 문李楘

신 이목 을 가리킨다 본관이 전주로 자는 문백 호는 송교 이다 송교유文伯 松郊  

고 가 전하며 여기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다 한문본을 보면 이 기사의 출전도 으李松郊行狀 ｢ ｣

로 되어 있다

버금 다 에 대한 대역어 으뜸의 다음을 뜻하는 말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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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복샹 정승을 새로 뽑다卜相

슈의 제일 먼저 물망에 오름首擬

슈졈 낙점 당하다 점 찍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점이受點 落點

되는 것

대체 축자역어▷

샹위 원문에는 로 되어 있음相位 鼎位

궐 원문에는 로 되어 있음闕 缺

션묘됴 인슌왕후 상 의喪❍ 샹교 인 야 휘 일上敎 后   님죠쳥뎡臨朝聽

시므로 군하 의政 群下  복삼년 의논이 시니 권지이 제服三年  

칙 면 宣祖朝 仁順王后之喪 因上敎 以后嘗臨朝聽政 有群臣爲服三年

之議 喪制｢ ｣

대체 축자역어▷

군하 원문에는 으로 되어 있음群下 群臣

아동 혼녜我東❍ 노무 야 듕고 이 로 부개 다 혼인날 져녁鹵莽 士夫家  

의 부가 의婦家 위금 야 권지이 제 칙 쪽委禽 我東婚禮鹵莽

中古以來 士夫皆於婚夕 委禽於婦家 私家禮制｢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노무 거칠다 조잡하다 소홀하다鹵莽

위금 혼례의 납채에 기러기를 보내는 일 은 기러기를 이름委禽 禽

듕묘됴의 일❍  원묘 신판 일위 일흐니 사 이 다原廟 神板   하 의下輩

젼관 을 모함코져 야殿官  민가 의심 야 권지삼 제 칙 쪽下民家 

中廟朝 嘗失原廟神板一位 人皆疑下輩 欲陷殿官 刑獄｢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원묘 은 의 뜻으로 종묘의 가 있는 뒤에 다시 세우原廟 原 二重 正廟

는 를 가리킴廟

젼관 사당지기나 묘지기를 이름殿官

축자번역이되 한문원문과 다른 한자음어으로 바꿔 놓은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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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옥 후의改玉 낭일 졍 어 러인 쟈의 의논 임의日曩    

죽은 쟈 츄뉵 므로 쳥 쟤 잇거 인뫼追戮   휘슈 야 오샤揮手  

광 의 형벌이 참혹 야 마 니 디 못 디니 그 박회 고져 아니轍       

노라 시더라 권지삼 제 칙 쪽 仁祖改玉後 議定 日亂政者之罪 有 曩

以追戮已死爲請者 仁祖揮手止之曰 光海戮尸之刑 慘不忍言 予不欲蹈其轍耳

刑獄｢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옥 인조반정 년을 이르는 말 개옥 은 의미상의 한국改玉 改玉

한자어

츄뉵 이미 극형을 받았거나 죽은 자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죽인追戮

다는 뜻으로 부관참시 와 같은 말剖棺斬屍

국문본 휘언 에 나타난 축자번역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이상의 용례로 족하  

다고 본다 사실 이상에서 든 예문들은 무작위로 뽑은 것일 뿐 거의 모든 각 칙의

기사들에서 이상과 유사한 축자번역 양상이 엿보인다 그렇듯 한문원문의 뜻을 풀

이하지 않고 단지 국문 한자음으로 대체한 어휘들이 많아 종종 풀어 쓸 수가 없―

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만 국문본만을 갖고는 독해가 난해한 편이다 몇몇 한글―

번역본 야사총서들에 비해서도 축자역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자료로 보인다

이를 궁중 및 사대부가 여성들의 독서용 번역본으로 가정한다면 고급 수준의 한

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그런 부류였

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당수 축자역어의 경우 이를테면 한자문화권의 전문용어 내

지 궁중이나 지식층 사대부 사회의 생활문화 속에서 소통되던 것들이다 이는 국

문본 휘언 이 옛 고급 구어의 실상과 용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문헌 가운데 하  

나임을 의미한다 이 국문본에서 그러한 어휘들을 다 간추리면 실로 부지기수다

물론 어떤 하나의 한자어가 일률적으로 축자역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라는 한자를 그냥 죵 다 라고 축자 번역했다가도 다른 곳에서鍾愛 

는 랑 다 라고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하나의 기사 내에서도 그러 

한데 사냥꾼이란 뜻의 을 산영 사 이라고 번역했다가 다시 그냥田人  

젼인 이라고 쓰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체 축자역어 현상 또한 위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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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를 봉 다로 요리사拜 封 

를 뜻하는 을 됴인 으로 금고를 뜻하는 을 탕장 으로人 人 帑 帑藏庖 竈

를 반급 선물로 하사하다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비록 번역을 한 것이輸 頒給

긴 하나 단지 다른 축자역어로 대체했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축자 번역이긴 마

찬가지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 또한 이러한 부류의 한자어축자역어를 일상생활

에서 했던 당시 사람들의 언어습관에서 기인했을 터이다常用

한문원문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경우2)

권지일 제 칙 쪽❍

한문원문 대비 끝부분 를 번역하지 않았다 한문본 소재 해당 부분을 보면字

으로 시작되는 자의 문장이 마치 새로운 칙의 기사처럼 연달中廟己卯年間…

아 서술돼 있다 때문에 이하 글자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지이 제 칙 쪽❍

한문원문 대비 끝부분 글자를 생략한 채 마쳤다 한문본 소재 해당 칙에는

자가 더 있다末世處宗戚之位者 宜隨事省察也

권지이 제 칙 쪽❍

한문본 조에 있는 해당 칙은 으로 시작되는데 이 서두부터追崇 宣廟己巳春｢ ｣

여자의 원문을 건너 뛴 다음 부분부터 번역하였다 션묘 입승初 宣廟入承

대통 시미 로 시작해 한문원문 자 정도를 번역하고 마쳤다 게다가 한문본에

는 그 뒤에도 자 정도가 더 있으나 국역본에서는 이의 번역 또한 생략하였다

한문본 소재 해당 칙은 비록 유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분리 가능한 편의 고사가

묶여 있는데 역자는 이 가운데 중간 부분만을 한 셈이다抄譯

권지삼 제 칙 쪽❍

한문본 대비 서두 글자를 번역한 다음 자 가량을 건너뛴 채 이어서 번역

하였다 즉 태조대왕이 어우 샤 에 이어 서술된 부터太祖御宇 下敎八道方伯

까지의 전반부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 전반부에는 팔도 방백太祖大喜 待以師禮

졔 양녕대군의 이름❍ 褆 산영 사  을 거 리고 개 시러 가 참예 더니 이田人 獵狗  

윽고 젼인 이 즘 을 드리고권지일 제 칙 쪽 에서의 은 사냥하다田人 獸 田人 田 畋

의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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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태조의 명에 따라 무학대사를 물색하는 과정이 서술돼 있다 후반부는 태조

가 무학대사를 스승의 예로 맞아 그의 말에 따라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다는 내용

을 담고 있는데 역자는 이 후반부의 유명 일화만을 하였다抄譯

권지삼 제 칙 쪽❍

한문본 대비 로 시작되는 전반부의 번역을 생략하고造家地 大君公主三十負

으로 시작되는 후반부만을 번역하였다 한문본 소재 해당 기사家舍 大君六十間

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상 서로 분리되는데 국문본에서는 그 중 하나만을 번

역한 것이다

를 빠트리거나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경우3) 語句

졔❍ 褆 젹 을炙 브며 술 마시기 약 히 대 권지일 제 칙自若  

쪽 撮炙飮酒自若 聖孝友愛附褆 ｢ ｣

설명 취하다 손으로 집다 을 다씹다 로 번역하였다 에 대한撮 撮▷ 

새로운 라기보다는 한 경우로 이해된다對譯語 意譯

효❍  덧덧이 졔 공쥬 경계 야 오샤 권지삼 제 칙 쪽 孝廟嘗戒   

諸公主曰 私家禮制｢ ｣

설명 을 덧덧이떳떳이 항상 즉 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과嘗 常 嘗▷

은 일찍이라는 뜻으로는 통용되는 글자이나 이 떳떳이항常 嘗

상 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번역된 예는 매우 드물다 단순 오역인지

에 대한 특이한 대역어로서의 용례인지 아니면 혹 으로 되嘗 常

어 있는 이본을 번역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셩 왕 랑 샤 과 신 일이 만흔 오뷔烏府❍        의논 대 ㉮ 샹이

쟝녕을 브 샤 글 귀 주어 오샤 셰샹사 이 가디로 ㉯       서리

후 국화 랑 믄 이 픤 후의 다시 치 업 밀 니라 그 사 이 눈       

믈을 고 나왓더니 오래디아냐셔 샹이 승하 시다 권지일 제 칙 쪽 

成廟鍾愛王子一人 多有過僻之事 烏府論之 ㉮上命召城上所入掌令 入謁 上

書一句而賜之曰 世人共愛㉯霜前菊 此花開後更無花 其人拭淚而出 未幾 上

제 양녕대군의 이름褆

오부 사헌부의 별칭烏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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昇遐 宗室儀賓｢ ｣

설명 에서上命召城上所入掌令 入謁 城上所▷ ㉮ 와 을 번역하지入謁

않고 단지 샹이 쟝녕을 브 샤 로 번역하였다 의 경우 霜前㉯

을 서리 전 국화가 아닌 서리 후 국화 라고 번역하였다 표현菊

을 더 적절하게 고쳐서 번역한 셈이다

슉묘 신유의 권지이 제 칙 쪽 今上❍

설명 한문본의 을 슉묘 신유의 로 밝혀서 번역했다 한문본과 달今上▷

리 각 칙의 출전을 밝혀놓지 않은 문제가 이로 인해 해결된다 今

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원 출전을 알아야 하는데 한上

문본 소재 이 기사에는 이라고 밝혀져 있어 한거만록閑居漫錄   

이 숙종조에 이 찬한 책임을 아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鄭載崙

만일 을 그냥 금상이라고 번역하면서 출전을 밝히지 않으면今上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슉묘 신유의 라고 고친

것이다

셩종됴의 도라가 뉴구국 신이 권지이 제 칙 쪽 近日 琉球使❍  

之還也 交隣｢ ｣

설명 을 성종조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한문본 소재 이 기사에는近日▷

원 출전이 로 밝혀져 있어서 을 성종조로 파악하筆苑雜記 近日  

는 데 문제가 없으나 국문본에서는 출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슉묘 긔미의 남약쳔구만이 좌윤을 야 권지삼 제 칙 쪽 肅廟己未❍ 

爲左尹時 法禁｢ ｣

설명 약천 남구만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다 한문본 소재 해당 기사에는▷

이라는 출전이 명시돼 있어 의 주체가 밝혀져 있지藥泉集 左尹

이 성종 관련 고사는 계서야담 에도 왕자가 여자로 바뀐 채 실려 있다 대동휘찬 에는 원    

출전이 로 밝혀져 있다 오산소설 은 의 을 가리킨다五山小說 車天輅 五山說林  

필기 잡록야사 유서야담의 교섭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ᆞ ᆞ

란 사헌부의 관리가 궁궐문 위에서 궁궐에 드나드는 백관을 살피던 곳을 말한다城上所

다음도 그러한 경우이다 영묘 무신의 권지이 제 칙 쪽 슉묘 무오의今上戊申❍ ❍

권지삼 칙 쪽 슉묘 경신 츈의 권지삼 제 칙 쪽今上戊午 今上庚申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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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그가 임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전을 적지 않南九萬

은 국문본의 경우 주체를 밝히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번역한 것이다 이 또한 세심히 고려한 번역이랄 수

있다

즁이 이셔 용뫼 겨집 디라 권지삼 제 칙 쪽 近有一奴 容貌酷❍  

類女奴 刑獄｢ ｣

설명 를 즁 이라고 바꾸어 번역하였다 종보다는 중이 알맞다奴 僧▷

고 여겨 짐짓 달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죵 을 즁으로 필사奴

한 것은 아닌 듯하다

고려 뉵품 이샹은 금을 고 이품 이샹은 셔 고 일품 이샹은 옥을 더❍    

니 권지삼 제 칙 쪽 高麗 六品以上 帶金 四品以上 帶犀 二品以上

帶玉 服飾｢ ｣

설명 이 이품으로 이 일품으로 바뀌었다四品 二品▷

졍양파 익헌이 어려실 권지삼 제 칙 쪽 余先君 幼時 家法❍  ｢ ｣

설명 을 양파 정익헌으로 밝혀서 번역하였다 출전을 밝히지 않余先君▷

아 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이로 인해 해결된다 한余先君

문본 소재 해당 기사에는 출전이 이라고 밝혀져 있어公私見聞錄  

의 선친임을 알 수 있다鄭載崙

단순 착오4)

셰종됴의 큰 쟝 이셔 권지일 제 칙 쪽 睿宗朝 有大賈❍ 

설명 이 세종 으로 바뀌었다睿宗 世宗▷

셩종 신미의 권지이 제 칙 쪽 成宗辛卯❍

설명 가 신미 로 바뀌었다辛卯 辛未▷

낙뎡 됴문효공 윤셕이 집이 검쳔 이실 권지삼 제 칙 쪽 樂靜趙文❍ 

孝公錫胤 家在衿川 孝友｢ ｣

설명 조석윤趙錫胤▷ 이 조윤석으로 바뀌었다

조석윤 인조 효종 때의 문신 본관이 으로 자는 호는 문趙錫胤 白川 胤之 樂靜齋ᆞ

과 출신으로 대제학을 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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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일진 간 의 화듕이니 권지삼 제 칙 쪽侃 成眞逸侃 字和仲❍ 

儀容｢ ｣

설명 성진일 이 성일진으로 바뀌었다 의 호가 이다成眞逸 成侃 眞逸齋▷

결론 국문본 휘언 의 가치와 의의IV. :   

가 한글로 번역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의 자료적 가치가類書 太平廣記諺解   

높은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물며 국내 편찬 유서가 한글로 번역된

사례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대동휘찬 이본군 중 하나를 번역  

한 국문본 휘언 은 일단 국산 유서를 대상으로 한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  

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문물 위주의 유서를 번역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조야첨재 조야회통 조야기문 국조고사 정사기람          

원전은 중국본 등과 같은 거질의 야사총서 번역본들에 비해서도 비슷한 자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성이 분명하다

국문본 휘언 은 한국의 국어생활사 내지 언어문화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물론 이 때 국어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음

운론적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국문본 가운데에서 다수의 한글고

어나 한자대역어 용례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 나아가 전통문화가 잘 반영된 고전

적 표현방식들을 통해 당시 언어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서를

번역한 것이므로 이같은 연구에 매우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문본 휘언 에서 가장 농후하게 드러나는 언어적 특징은 마치 국사용어사전  

내지 사대부생활언어사전이라도 되듯 궁중이나 사대부가와 같은 상층 생활공간

에서 향유되었을 법한 언어생활사의 단면을 풍부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문본 휘언 이외에 번역본으로는 책 필사본 고려대 소장 정도를 들 수類書 萬寶全書    

있으나 이는 중국의 유서를 번역한 책이다 한문원문과 를 나란히 병기한 형태로 중국의 역諺解

대 사적과 문물 관련 지식정보를 정리한 책이다 중국에서는 라는 이름의 유서가 여러萬寶全書  

종 나왔다고 하는데최환 앞의 논문 쪽 그 중 어느 하나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번역

및 필사 시기는 세기 초반으로 짐작된다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들 수 있다 현대어 표기로 바꿔서 든다 진선 여차進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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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문본이 왕실 및 사대부 일화 중심으로 편집돼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유명 고사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나 사대부가의 언어생활이 대거 반영諺譯

되었던 탓이다 물론 역자는 단지 자신들의 생활언어를 구사했을 뿐이어서 기실

번역본이라는 사실보다는 구어체 국문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가운

데의 많은 한자어들은 구어체냐 문어체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설사 문어체

어휘라 하더라도 당시 일상구어 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

다 한자어로서의 축자역어 또한 그 대다수가 사대부 사회의 상용어였음이 인정

된다 국문본 휘언 은 이를테면 상위계층의 고상한 언어생활을 엿보기에 적절한  

고전자료인 셈이다 그 풍부한 용례들을 두루 간추리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다수 유서가 그러하듯 한문본 대동휘찬 이본군은 일종의 역사서 주변―   

역사로서의 내지 이기도 했다 책본에 실린 에서는 의別史 雜史 自序 春秋―   

전통을 따랐음을 보이면서 은근슬쩍 역사서임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기실 대동 

휘찬 은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능히 역사를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태어난 

것임이 십분 인정된다 따라서 동시에 이는 전근대인들의 이른바 도청도설 즉 불

완전한 역사서사로서의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국문본 휘언 은 이미 다분小說   

히 그러한 거질의 유서 가운데에서도 궁중이나 사대부들의 생활공간 안팎에서 일

어난 일화 중심으로 간추려졌다는 점에서 국문야담집과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다

국문본은 역사서사로서의 구어체 으로 소통된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古談冊

다름 아닌 유서의 야담화 내지 필기잡록화 현상을 새롭게 보여준 것으로 그 문학

사적 의의가 자못 높다

여막 빈소 대언 의 다른 이름 조사 관반 즉 외국 사신廬次 代言 承旨 詔使 館伴 館伴使ᆞ

을 접대하기 위해 태평관이나 동평관에 임시로 둔 관원 입근 들어와 뵙다 가행 납入覲 駕幸

시다 정부 논집 주로 이 을 하다 식으로 쓰임 제직政府 議政府 論執 臺諫 時政 論執 除職

을 제수하는 일 어인 사랑하다 무휼 내탕 궁중 금고 탕장實職 御人 鍾愛 撫 內帑 帑藏卹

금고 어부 궁중 왕실 승하 상빈 와 같은 말 예척 와 같은御府 昇遐 上賓 昇遐 禮陟 昇遐ᆞ

말 복상 정승을 새로 뽑음 수의 제일 먼저 물망에 오름 수점 당하다卜相 首擬 受點 落點

묘당 자주 의 뜻으로 쓰임 입상 재상에 오르다 원묘 뒤에 이중으廟堂 朝廷 入相 原廟 正廟

로 세우는 사당 신판 전관 사당지기 개옥 인조반정을 이르는 말 잠저神板 殿官 改玉 潛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에 추대된 자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나 그 기간 화제華制

어우 임금의 재위 동안 등등御宇

余因病閉戶數月 遂採史氏之所述 諸子之所撰 分類成編 名曰大東彙纂 其於勸善懲惡 庶可有補

而若其史之有闕文 則以俟後之君子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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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분량의 한문본을 굳이 한글로 해서 큰 부담 없이 읽고 하기에選譯 轉寫

적절한 볼륨으로 빚어낸 것을 보면 이는 필시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여성용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한글로 된 종래의 역대 고사로서 상층 여성들 사이에

일종의 교양독서물로 향유되었던 셈이다 그 번역투로 미루어 지식층 남성 사대부의

번역일 확률이 거의 지배적인데 이는 단순히 중간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귀감을 으로 풀어서 가르치고자 한 취지에서일 것이다國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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